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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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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the role of Korean women nurs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examine their activit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from 1910 to 1945. Methods: Nurses studied were 
women nurses referred to as Ganhowon, Ganhobu, Gyeonseupganhobu, Sanpa, and Josanbu at that time. Five par-
ticipants such as descendents or relatives of nurses who participated in independence movements, were selected 
for interview to provide oral historical materials. An historical research approach was used and all of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period, region, and patter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Results: Throughout the historical 
literature and oral historical materials, it was found that from 1914 to 1945, thirty-eight women nurses actively partici-
pated in various types of independence activities such as mass hurrah demonstrations, raise the spirit of war, red 
cross activities, enlightenment movement and armed struggle to encourage the public to stand up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locally and abroad.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omen nurses, as enlightened women, endea-
vored to solve social issues with their autonomous volition, and these action can serve as meaningful evidence for 
enhancing the social status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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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서방열강들

로부터 조선을 보호국화 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후 다음 해 조

선과 을사조약을 강행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조

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

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된 일제는 자원 수탈, 교육을 통한 동

화, 언론 감시, 민족 산업에 대한 억압, 군수품 확보를 위한 국

민총동원 등의 방식으로 조선의 민중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황

폐화시켰다[1]. 일본이 자행한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민족적 저항을 야기하였고, 1919년 3 ․ 1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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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운동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 역시 독립운동의 대열에 주체적으

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단지 일제의 탄압이 자

행되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2]. 전 세계에 흩

어져 있는 한인사회를 통해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전개되었는

데, 그들의 활동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보면 개화기 초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교육운동에 이바지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에는 구국운동을 거치면서 여

성들의 저항은 보다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3]. 여성들은 만세

시위운동, 사회단체 결성을 통한 애국운동, 교육계몽운동, 전

문직업운동, 노동운동, 종교운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1].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제도에 

짓눌려 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아오던 많은 여성들이 식민지의 

고통을 체감하면서 점차 주체적인 자각과 사회의식의 심화로 

독립운동에 동참한 결과라 할 수 있다[3]. 즉, 여성사회의 근대

화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인구의 증가는 여성을 독립운동

에서 주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1].

이와 같이 여성들의 독립운동 형태가 다양한 가운데 대표적

인 여성전문직에 종사하는 간호인은 당대의 시각으로 보면 근

대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최초로 여성전문교육

을 시작한 간호학문은 일제 강점기에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근대여성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분야였다[3,4]. 당시 사회

적 근대화와 보건의료의 발전으로 1914년 산파규칙과 간호부

규칙이 제정되면서 면허제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1916

년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은 간호교육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면서 간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5,6]. 그 결과 

일제 강점기에는 우수한 간호인이 배출되었고 차츰 전문 직업 

단체도 결성되어[7] 간호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회참여와 실천

적 움직임도 보였다.

여성 간호인의 사회참여로 독립운동에 관한 선행문헌을 살

펴보면 Hong[8]은 한국 간호교육의 과거를 소개하고 전망을 

제시한 연구에서 일제시대 간호 전문단체인 조선간호부협회

의 회원들이 간호부 활동뿐 아니라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으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Yi[9]는 일제시대 한국의 간호제도를 규명한 

연구에서 1919년부터 1937년 사이에 민족운동, 여성운동에 

참여한 간호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간호인의 활동내용이 통

시적 관점으로 서술되었을 뿐, 그들이 활동한 지역적 차이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Yi의 다른 연구[10,11]에

서는 간호인 한신광, 정종명의 일대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동

안의 민족운동, 여성운동, 전문직 단체 활동 등의 참여를 제시

하였다. 그러나 특정인물 한 명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일제 때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독립운

동에 참여한 간호인의 역할을 시기와 활동 지역에 따른 구체

적인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규명하고

자 우선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고, 시기별, 

지역별, 활동별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통한 활약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그들이 행한 독립운동의 유형을 분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에 대한 역

사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인 독립운

동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고 시기별, 지역별 활동과 독립운동의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간호의 역사적 발전의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시기별 독립운동을 파악

한다.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지역별 독립운동을 파악

한다.

일제 강점기에 여성 간호인의 활동유형별 독립운동을 파

악하여 분류한다.

3. 용어정의

1) 일제 강점기 여성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이란 약소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벌이는 일종의 식민지 해방운동이다[1]. 본 연구에서의 

여성 독립운동이라 함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민족 여

성들이 일제의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전개한 만세시위운동, 사

회단체 결성을 통한 애국운동, 교육계몽운동, 전문직업운동, 

노동운동, 종교운동 등을 포괄한다.

2) 일제 강점기의 여성 간호인

간호는 인간, 건강,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질병 치유와 건

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으로[12] 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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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이다[13]. 본 연구에서의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은 문헌에서의 간호원, 간호부, 견습 간호부, 산

파, 조산부로 명시된 자들을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들

의 시기별, 지역별, 활동별 독립운동을 파악하여 한국간호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기 위한 역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문헌사료를 위한 대상자는 1910년부터 1945년

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여성 간호인으로서 간호

원, 간호부, 견습 간호부, 산파, 조산부로 호칭되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간호원은 1903년 전문

직 직업교육으로서의 간호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부터 

불린 명칭으로[4] 이는 1914년 간호부규칙이 반포되면서 일본

의 명칭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여 간호부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어 불린다[14]. 견습 간호부는 정규적인 면허 인력은 아니었

지만 당시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실무를 분담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조산부 다른 이름으로 산파

는 일제 강점기에 제도적으로는 간호와 구별되었지만[5-7] 분

만 전후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였다[15]. 따

라서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담당하였던 간호부와 

견습 간호부, 산파, 조산부 모두를 간호인에 포함하였다. 

구술사료를 위한 인터뷰 참여자는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여성 간호인의 가족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

로 협조할 것에 동의한 가족으로 총 5명과 인터뷰하였다. 이들

은 각각 노순경의 자녀(참여자 1), 박원경의 자녀(참여자 2), 

박자혜의 자부(참여자 3), 한신광의 자녀(참여자 4), 한신광의 

조카(참여자 5)로 평균 연령은 79.6세였으며 69세와 87세 사

이었다. 성별은 남성 2명, 여성 3명이었다. 처음에 여성 간호

인의 가족을 수소문하였을 때 8명의 가족과 접촉이 가능하였

으며, 이들 중 3명의 가족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양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인터뷰를 수

락한 5명의 가족 중, 참여자 1은 노순경의 장녀로 연령은 87세

였으며, 독립운동가 집안의 일원으로 어머니가 후방에서 다른 

가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내용을 다루었다. 참여자 2는 박

원경의 양자로 연령은 75세였으며, 어머니의 군자금 모집활

동과 병원에 소속된 간호인으로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하

였는지에 대해 증언해주었다. 참여자 3은 박자혜의 자부로 연

령은 69세였으며, 남편이 생전에 기억하던 어머니는 독립운

동가 아내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일제감시 속에 독

립운동을 수행하느라 어려운 고초를 겪었음을 전해주었다. 참

여자 4는 한신광의 장남으로 연령은 80세였으며, 독립운동을 

하는 어머니의 슬하에서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해

주었고, 참여자 5는 한신광의 조카로 연령은 87세였으며 고모

의 독립운동 참여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었다. 

3. 연구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

일까지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문헌사료로

서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인물정보인 ｢포상자 공적조서｣,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인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 자료집｣, ｢해외의 한국독립운동

사료｣, ｢동방전우｣, ｢폭도에 관한 편책｣, ｢조선소요사건관계

서류｣, ｢판결문｣, ｢고등경찰요사｣, ｢일제의 한국침략사료총

서｣, ｢사상월보｣, ｢사상휘보｣, ｢신한민보｣, ｢한국민족해방운

동사자료집｣, ｢조선문제자료총서｣,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

성｣, ｢자료한국독립운동｣, ｢매일신보｣, ｢독립｣을 기본 자료로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된 ｢독립유공자공훈록｣, 3 ․ 
1여성동지회에서 발행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 ․ 1여성동

지회 학술연구발표회 자료,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행된 ｢한국

간호 100년｣과 최초 간호교육기관인 보구여관(1903년), 세브

란스 간호학교(1906년), 대한의원(1907년)이 간호대학 전신

인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발행된 자

료, 일제강점기 주요매체인 ｢동아일보｣를 참조하였다.

구술사료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독립운동가 가족들과의 인

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

동가 후손으로 확인이 된 8명의 가족 연락처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한 독립운동가 가족은 5명으로 독립운동

가의 자녀, 자부, 조카이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자택이나 대한

간호협회 회의실 등 원하는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평

균 40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구술사료는 문헌사료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고 여성 간호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후 맥

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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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동안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

해 수집된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헌

은 시기와 지역, 활동에 따른 사실 중심으로 일차적 자료와 이

차적 자료 모두를 이용하였다. 구술사료는 시간에 따른 사건

의 진실성을 문헌사료와 비교 ‧ 검토하며 분석하였다. 구술사

료에 참여한 가족들은 자신의 사실 증언이 명확하게 반영되었

음을 확인해 주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문헌사료 사용은 이미 공개가 허락된 자료를 인

용함으로 윤리적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술사료 수집 과

정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

였고 참여자들의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개인적인 정보

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이해 하에 구두동의를 받았다. 

연구결과

1. 시기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

한일병합조약의 체결을 시점으로 일제의 무단통치가 강행

되면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침체기에 들어갔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애국투사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16]. 이들 중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1914년 임수명이 국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

투사 남편인 신팔균의 국내 비밀연락을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A1,A2]. 또한 박원경은 1915년부터 독립투사 김태연 목사의 

지도 아래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으는 등의 활동

을 하였다[A3,A4]. 이렇듯 여성 간호인들은 남성 독립지사들

과의 교류 속에서 3 ․ 1운동 이전부터 이미 항일독립운동에 참

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 한민족이 거족적으로 궐기한 3 ․ 1운동을 계기로 여

성들은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

도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훗날 정종명과 강기

덕이 3 ․ 1운동 당시를 떠올리며 작성한 글과 독립운동가의 증

언을 바탕으로 최은희가 완성한 문헌을 통해 여성 간호인들이 

3 ․ 1운동에 참여하여 고초를 당하는 내용이 입증되고 있다.

정종명은 ｢저 놀라운 기미운동이 일조에 일어나자 그

때 마침 세브란스병원에 입원가료 중이던 이갑성 씨의 모

종 중대한 서류를 간호부인 내가 맡아두었다는 혐의로 나

는 경찰서에 잡히어 단단히 고상을 하였다｣고 회억하였

고[A5] 

｢기생만세사건의 연루자로 해주도립 자혜병원 간호부 

김온순이 걸려들었다. 사실상 기생 만세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중국이나 만주 방면에서 밀입국한 독립운

동 연락원들의 여비 등을 마련해 주는 자금모집 관계에 

참여했던 것이다. <중략> 경찰은 4월 7일 김온순의 가

택을 수색하고, 그녀를 즉각 체포하여 해주 감옥에 구속

하였다. 그녀에게도 역시 사나운 채찍과 코로 물을 먹이

고, 보꾹에 달고, 치고 하는 고문을 하였다. <중략> 아

무리 혹독한 악형이 가해져도 온순은, “사람이 한번 죽

지, 두 번 죽으랴.”하는 마음으로 영영 실토하지 않았다｣
고 독립운동 생존자들은 증언하였다[A6].

3 ․ 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성완, 이정숙은 한날한시

에 거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참가자를 준비시켰고[A7] 이성완, 

채계복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항일구국 사상을 선전하였

다[A3]. 3 ․ 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아수[A8], 이성숙

[A3], 탁명숙[A8] 등 여성 간호인들도 만세시위 행렬에 직접 

동참하였다. 박자혜는 간우회의 조산부, 간호부를 규합하여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에서 힘찬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고

창하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일제로부터 얼마나 고초를 당하

였는지 가족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어떤 때 집에 와보면 어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의례

적으로 찾아가는 게 종로경찰서였다고 그래요. 유리 너머 

자기 어머니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고문을 받

았는지. 그거는 나이가 먹고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

을 하는 거지. 어떻게 됐는지 엄마는 얼굴이 퍼렇게 멍들

고 막 붓고 그래가지고 있대요. 들창너머 봤을 때. 그러면 

순사가 집으로 가라고 하고 나와 가지고. 그래도 애한테

는 보여주기 싫었는지 그런 현장을 지켜보면서 자랐다고

(참여자3, 20080410).

3 ․ 1운동은 서울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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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돼서 5월말까지 각 지역의 한

국인들이 파상적으로 독립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17].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만세운동도 시기적으로 지역에 따라 3월 5일 

박원경이 재령에서[A3,A4], 3월 10일 김안순과 김화순이 광

주에서[A9], 3월 18일 한신광과 박덕례가 진주에서[A3,A6] 태

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 1운동 때 아버지가 주모자로 진주에서 모의하고 할 

때 고모님은 아버지 동생이니까 연결이 되어서 하고 어머

니한테도 통지가 가 가지고서는 여자들 가운데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서울에서는 3월 1일인데 서울에 와

있던 동지 한사람이 독립선언문을 비밀리에 가지고 차도 

못타고 걸어서는 가다가 중간에 차를 타다가 이렇게 진주

까지 내려가서 모의한 것이 3월 10일 경이나 모의를 해가

지고 3월 18일에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사방에 연락하고 

인쇄물 만들고 삐라를 뿌리고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서는 

독립만세 부르고(참여자5, 20100313).

3 ․ 1운동 직후에 여성들은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다. 1919년 3월 중순 이정숙은 3 ․ 1운동 후 최초의 여성 

단체의 결성을 주동하였는데, 그 단체를 이성완은 혈성단부인

회이라 명명하였다[A3]. 1919년 6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조직된 후 이정숙의 권유 하에 함께 모임을 갖고 활동하던 동

료 간호부 김여운, 김은도, 김효순, 박덕혜, 박봉남, 박옥신, 이

도신, 장옥순, 황혜수도 입회하였다[A7]. 1919년 9월 국권확장

과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여건이 개선되

고 재조직되면서 윤진수[A3,A10], 이정숙[A3,A10,A11], 이성

완[A3], 김태복은[A10] 임원이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애국

부인회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이 단체의 여성 간

호인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여성 지도층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 간호인의 개인별 독립운동 참여도 계속

되었는데 1919년 9월 재등 총독 저격사건 발생 시 탁명숙은 

강우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A10] 11월 정종명[A5], 최

효신[A10]은 의친왕 이강의 탈출사건에 동조하였으며, 12월 2

일 김효순, 박덕혜, 노순경, 이도신은 서울 시민들의 만세시위

에 참여하여 독립의 염원을 표출하였다[A12]. 이밖에도 박자

혜[A13], 임수명[A1,A2]은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부터 여성의 독립운동은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

들이 결성한 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채계복 등 신교육

을 받은 애국여성들의 가세로 1920년 이후의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독립전쟁을 대비한 여성 간호인 50명이 양성되

었다[A14]. 이와 같이 1920년대 초반에서부터 1930년대 중반

까지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표면적으로는 활발한 듯 보

였으나 인원의 충원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현

상은 동시기 간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조선간호부회

가 결성되어 회보를 발간하는 등 전문직 특성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표면적으로는 상반된다[7]. 이는 여성 간호인들이 간호

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에 한국간호의 존재를 알리는 전문직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려 하였거나 

독립운동이 전문직 직업 활동의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이라 하

겠다. 192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간호부회 총

회에 조선 간호부가 처음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조선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그 후 일본과 별개인 단체로 가입하려는 노력이 

그 예가 되겠다[7]. 간호현장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노력한 사

실도 확인되는바, 박자혜는 산파로 일하면서 독립운동가 남편 

신채호를 지원하였고[A15] 박원경은 일본 형사들에게 쫓기는 

부인들을 병원에 숨겨주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보살폈다

[A4]. 이밖에도 노순경은 일가친척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노백린, 박성환 가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였다[A16]. 여성 간

호인들이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면서 산파활동과 독립운

동을 어떻게 하였는지 가족들의 구술과 지인들의 글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식으로는 아주 불만스러웠어요. 왜 불만스러우냐면 

사회사업 일도 하고 외부의 일한다고 아침에 눈 뜨면 안

계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신단말

이야. 거기다가 간호사적인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를 먹

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사업 하면서 경제생활도 

한다는 게 산파가 아니겠습니까(참여자4, 20090921).

일체 운동에서 손을 떼고 가회동 우거에서 쪼들리는 

생활에 얽매이어 지내며 때때로는 산파로의 천직을 가지

고 출산부들의 괴로운 동무가 되어주며 또 때때로는 비판

사에 나와(정종명) 여사의 독특한 신속한 설전으로 대기

염을 토하곤 있다 한다. 그런데 여사는 속으로 무엇을 기

획함이 있는지 간도를 자주 왕래한다고 한다[A17].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운동은 탄압을 받고 독립운동 참여 세력은 해외의 항일무

장단체 혹은 지하화된 항일세력으로 편입되거나 일제의 감시

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계몽활동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중

일전쟁이 발발하자 유학중이던 서광옥은 중국군에 종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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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A18] 최선화는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에 가입하였다[A19]. 

소련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박혜경과 금촌춘자는 일본군의 

기밀을 유출하다 각각 1939년, 1940년에 체포되었다[A20, 

A21]. 또한 최선화는 1940년 한국독립당에 참가하여 임시정

부의 외교활동과 광복군 활동을 적극 뒷바라지 하였고[A19] 

1943년에는 중경에서 한국애국부인회 사업에 주력하였다

[A22]. 1945년 이애나는 미국군에 입대하였다[A23]. 이 시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1937년 한신광이 언론을 통해 여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A24] 외에는 전부 군사 활동과 

연관되는데 이는 만주사변 이후 더욱 폭압적으로 전환한 일제

의 통치 하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폭은 극히 좁혀 있

었고[10], 특히 여성 간호인들의 경우 전문직 여성으로 일제의 

감시 하에 있었으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아울러 비밀리에 수행한 활동은 표

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그 실제를 제대로 추적하기에 곤란함

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인 19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19년 3 ․ 1운동을 거쳐 

해방이 이루어지는 1945년까지 활동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는 3 ․ 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

반에는 여성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전

개하였으며, 여성 간호인의 경우 전문직 활동을 통해 독립운

동가를 지원하고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보살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0년대 말과 194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과 제약이 

본격화되면서 여성 간호인들은 특히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독

립운동 활동에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주로 국내에서 전개되었다.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간호인 중에도 김응숙, 서광옥, 최선화, 

이애나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에서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은 서울에서 가장 활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에서의 독립운동은 주로 도청소

재지와 항구도시에서 이루어졌다. 김오선, 김태복, 박혜경, 한 

간호부는 평안남도 도청 평양에서 적십자단원 및 정보원으로 

활동하였고[A20,A25,A26] 박원경, 김온순은 황해도 도청 해

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A4,A6]. 김안순, 김화순

은 전라남도 도청 광주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고[A9] 박덕

례, 한신광은 경상남도 도청 진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A3,A6] 금촌춘자 역시 경상남도 도청 부산에서 일본군의 첩

보를 수집하여 소련군에게 알렸다[A21]. 항구도시에서의 독

립운동은 황해도 재령에서 박원경이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독

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A3], 함경남도 정평과 원산에서 이성

완, 이성숙, 탁명숙이 여성교육에 힘썼고[A27,A28], 강원도 강

릉에서 함귀래가 계몽운동을 통해 농민을 각성시켰으며[A29], 

박옥신이 순천에서 여성의 문맹퇴치 및 인신매매 방지에 앞장

선 것이 있다[A30].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인 간호교육 현장과 

간호실무 현장이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농촌사회에 관심을 가

진 1930년대의 민중계몽운동이 전개되기 전에는 국내 여성의 

독립운동이 신여성 중심으로 도시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기인한다.

한편으로 김응숙, 금촌춘자, 박자혜, 서광옥, 이애나, 임수

명, 채계복, 최선화는 국외에서 활동하였으며, 노령, 만주, 중

국, 미국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그 수는 적으

나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이 중국을 벗어나 미주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노령은 조선후기부터 한민족들의 이

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던 강력한 의병활동의 기지였다. 

한인사회에서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

였지만 러시아혁명 후 한인 여성들의 지위가 개선되어 3 ․ 1운

동 이후 노령 각지에서의 독립운동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 시

기 애국부인회는 지회를 발전시키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

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 4월 일본군의 공

격으로 노령 지역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기반이 붕괴되면서 

1940년 금촌춘자가 소련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기

까지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확인되지 않는다[A21]. 즉 일제

의 본격적인 군사 작전이 확대되면서 여성 간호인들의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일부 항일세력은 소련군으로 편입되었음을 나

타낸다.

만주는 1910년대부터 독립군 기지 건설이 진행되었던 지

역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곳의 민족주의 운동 전개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은 항일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만주에서는 구국교육 운동과 더불어 

무장 항일운동이 주로 전개되었고 국경을 넘나들며 사활을 건 

저항을 하였다. 국내에서 비밀연락을 수행하던 임수명도 만주

로 이주하여 직접 무장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한인사회의 독립

운동을 주도하였다[A1,A2]. 1920, 1930년대 만주 지역을 중

심으로 여성의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

로 펼쳐지나 그 당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확인할 

수 없다.



 Vol. 20 No. 4, 2014    461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연구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운동은 1911년 이후에 시작되어 

1910~1930년대는 상해, 남경,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1930년

대 후반 이후에는 중경, 광주, 천진, 무한을 거점으로 삼아 전

개되었다. 만세운동과 태업을 주도하던 박자혜도 일제의 통치

를 피하여 중국으로 떠난 후 그곳에서 신채호를 만나 혼인하

고 독립운동을 도왔다[A13,A31]. 서광옥은 중국군에 가입하

여 항일운동을 하던 중 독립운동가 이병훈과 인연을 맺고 중

국 각지를 전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A18]. 대한민국 임

시정부와 함께 활동한 최선화 또한 애국지사 양우조의 아내이

다[A19]. 이와 같이 대다수 여성들은 독립투사들의 가족으로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박자혜

는 고인이 된 신채호를 떠나보내면서 쓴 글에서 자신들의 결

혼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당신과 만나기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중략>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경에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

평생을 가치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중

략> 당신은 늘 말씀하셨지요. 나는 가정에 등한한 사람

이니 미리 그렇게 알고 마음에 섭섭히 생각 말라고. 아무 

철을 모르는 어린 생각에도 당신 얼굴에 나타나는 심각한 

표정에 압도되어 과연 내 남편은 한 가정보다도 더 큰 무

엇을 하여 싸우는 사람이구나 하고 당신 무릎 앞에 엎드

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A32]

당시 여성 간호인들은 실제로 가정을 책임지고 독립운동까

지 하면서 더욱 고달픈 생활을 하였으나 여성 간호인들의 지

속적인 독립운동은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공적을 인정받기까

지 더욱 오랜 시일이 걸리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내 지역의 여성들이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실

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주 지역의 여성의 독립운동은 3 ․ 1운동 이후 이민 여성사

회를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조국광복운동을 지원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활동은 여성의 의식을 제고하고, 

임정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해외동포를 구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주 한인사회의 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여성 간호인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1945년 미국 나성에서 이애나가 비행 간호 견습생으로 

병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A23] 여성 간호인들이 전문지식

을 가지고 원정길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으로 활동한 지역은 국내

의 도시와 항구 지역이었으며, 국외에서는 노령, 만주, 중국, 

미국 지역 등이었다. 그 당시 일부 여성 간호인들은 일제의 탄

압을 피해 자신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해외로 떠났으며 

독립투사들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와 국외를 왔다 갔다 하며 

독립운동은 물론 가정을 책임지는 이중생활을 하였다.

3.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활동 유형

일제 강점기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 3 ․ 1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20명이었다. 3 ․ 1독립 만세운동은 

비폭력적인 평화 선언과 시위로 전 세계에 조선의 자유와 독

립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성완, 이정숙은 여성들이 단합하여 

평화적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앞장섰고[A7] 김온순, 정종명

은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주도인물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A5,A6]. 이성완, 채계복은 정신 여학교에서[A3], 

박자혜는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에서[A31] 독립선언서를 배포

하고 항일구국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시위를 주도

하였다. 김안순, 김화순, 김효순, 노순경, 박덕혜, 박덕례, 박

원경, 이아수, 이도신, 이성숙, 탁명숙, 한신광은 평화적인 시

위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A3,A6,A8,A9,A12]. 장윤희는 민족의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

하고자 <경성독립비밀단>을 배포하였고[A33] 김오선은 일

제의 감시로부터 독립운동가를 보호하였으며[A7] 박자혜는 

일본인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파업을 강행하였다[A31]. 이

밖에도 김오선은 일제로부터 주도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대문부인병원으로의 위장 입원을 도와주었다[A7]. 이와 같

이 여성 간호인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으로 누구보다 먼

저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파악해 3 ․ 1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여성 간호인이 주로 추진한 것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과 적십자 활동이다. 군자금 모집은 독립투사들의 활동경

비나 임시정부 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속시키는 혈맥이었다. 여성 간호인들

은 독립투사들과의 연계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

원하였으며 활동양상은 가족들과 생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통

해 엿볼 수 있다.

장로님의 아버지는 구한말 백령도 수비사령관으로 상

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박원경 장로님의 얘기를 들

을 것 같으면 <중략>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았고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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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거기 다 보내셨어요. <중략> 근데 

거기에 보내기만 보내고 받았다거나 안 받았다거나 연락

도 없대요. 그러고 김태연 목사님은 계속 보내라고만 그

러시고(참여자 2, 20080526).

상해 임시정부에서 청년외교단 총무 이병철, 임창준은 대

한민국애국부인회를 통합하고 군자금 모집을 위탁하자 김여

운, 김은도, 김태복, 김효순, 박덕혜, 박봉남, 박옥신, 윤진수, 

이도신, 이성완, 이정숙, 장옥순, 황혜수는 대한민국애국부인

회의 주요 활동원으로 매달 의연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송금하

였다[A3,A7,A10,A11,A34]. 채계복은 노령에서 군자금 모집

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부인독립회의 임원인 동시에 급진적 

비밀결사단체인 철혈광복단의 여자단원으로 군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탈취사건에 참여하였다[A14]. 김응숙은 대한학생

광복단에 가입하여 선전문을 작성하고 자본가를 설득하여 기

부금을 내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A35]. 또한 태평양전쟁

이 시작되고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이 공식화되자 최선화는 더

욱 조직적으로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애국부인회의 재건

을 추진하였다[A19]. 여성 간호인은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

였을 뿐 아니라 단체를 조직하고 각 지방에 지회를 확대하여 

애국적 여성의 독립운동 결합에 힘썼다. 이밖에도 여성 간호

인은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

와주었다. 정종명은 산파 수입으로 북풍회 회원들의 생활을 

책임졌고[A17] 박자혜와 노순경은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

를 책임지고 활동경비를 제공하였다[A15,A16]. 이로 보아 여

성 간호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 간호인의 활동에 대해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남

긴 글과 가족들이 구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종명)여사는 모든 사회운동자의 보모였다. 누구나 

회관에서 앓는다 하면 산파를 하여서 겨우 수입된 1, 2원 

돈을 쥐고 가서 약도 사다 다려주고 미음도 써주고, 누가 

검거되었다면 총총한 걸음을 구류된 곳에 옮기어 수지고 

의복이고 음식이고 차입하여 주기에 분주하였다. 세브란

스병원에서 죽은 노서아 극동대학 교수 채그리고리 씨도 

일면식조차 없건만 친절히 찾아와 주는 정여사의 후의에 

감격하여 울었던 사람 중의 하나다[A17].

아버지와 20살에 결혼했나. 결혼 이후에는 간호활동은 

하지는 않고 <중략>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희

생되어야 해. 가정이 희생되지 아니면 못해. <중략> 우

리 클 때도 보면 꼭 마포에서 새우젓 사다가 소금도 배추

고 다 배급하는 거야.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렇게 남

모르게 베푼다고 그러더라고. 독립운동 가족들을 보면 다

들 생활이 어려운데 그나마 다들 가리키고 다 최고학부 

보내고 사촌들 다 챙기고. 그게 가족사에서 가장 대단한 

것 같아(참여자1, 20110315). 

적십자 활동은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인력 모집을 목적으로 

상해의 대한적십자회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다. 국내에서 적십

자는 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흡수되어 적십자장이며 여

성 간호인인 이정숙, 윤진수, 그리고 박옥신의 노력으로 전국

에 지부가 결성되면서 발전하였다[A3,A10]. 김태복은 동대문

병원 대표로 회원들의 규합을 도왔다[A10]. 평양 기홀병원 김

오선도 김태복과 함께 적십자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거

된다[A25]. 최효신은 의친왕 이강의 간호임무를 맡고 탈출에 

참여하였고[A10] 박원경은 순국한 애국지사의 가족들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었다[A4]. 국외에서는 노령에서 미국 적십자

회의 원조를 받아 간호부 양성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채

계복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간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주

선하였다[A14]. 또한 서광옥은 전쟁터에서 헌신적으로 상병

자를 치료하였고[A18] 이애나는 미국에서 비행 간호 견습생의 

신분으로 입대하였다[A23]. 여성 간호인들은 직업적 특성을 

발휘하여 언제든지 투쟁의 일선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전투 준비를 위한 간호 인력의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직접 

일선에서 상병자 치료에 나섰던 서광옥 부부의 경험은 독립활

동가들의 증언을 수록한 자료집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들

은 전쟁 시기 적십자 활동은 참으로 목숨을 내건 사투라고 표

현하였다.

전쟁 나니까 중국정부에서 동원이 된 거에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졸업을 했거나 말았거나 전부 동원이 되어

서 <중략> 뭐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그냥 양자강이 

피로 반이 뻘갰답니다.(부상병들을) 그냥 늘어놓고 우리

가 그때 가서 팔 부러진 거면 봐서 팔을 이렇게 큰 수술은 

못하고 응급 치료같이 그렇게 해주는 일을 하고 <중략> 

죽을 뻔도 많이 했죠. 일본 비행기가 계림에 있는 우리 부

대에 폭탄을 터뜨려서 아주 많이 불탔어요. <중략> 그

때 우리는 내내 중국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

었어요[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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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인들은 일제 치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

는 것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민중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 간호인의 민중계몽운동 참여는 

각각 여성운동에 8명, 종교운동에 2명, 농촌계몽운동에 2명으

로 나타났다. 탁명숙은 유지인사들의 도움으로 동명여학교를 

설립하였고 이성완, 이성숙은 청년여성들이 사회현실을 알아

갈 수 있도록 강연회를 개최하였다[A25,A26]. 1922년 조선여

자기독교청년회가 설립된 후 박원경[A3], 김태복은[A36] 여성

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

다. 이처럼 기독교종교를 대표로 하는 여성들의 활동은 계몽

적 여성교육 활동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편, 1922년 정종명

은 신진 여성들과 함께 여성교육의 대중적 확대를 위한 여자

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였다[A5,A37]. 정종명은 1924년 조선

여성동우회를 조직하고[A5,A38] 순회강연, 토론강좌, 언론을 

통해 농민여성과 노동여성의 정신을 각성하고 사회 여론을 환

기하였다[A39]. 또한 북풍회, 정우회, 신간회의 설립에도 힘을 

보탰으며[A40] 이정숙은 1925년 경성여자청년회의 결성을 주

도하여 지원하였다[A41]. 1927년 정종명[A40,A42], 김태복

[A43], 한신광은[A3] 근우회에 참여하여 여성들의 단결과 사

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여성운동을 추진하였

다. 정종명은 집행위원장으로 조직의 확장에 힘을 기울였고, 

한신광은 서울 여학생 궐기를 추진하고[A3] 여성의 경제적 각

성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으며[A44], 박옥신은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인신매매방지에 앞장섰다[A30]. 이처럼 여성 간

호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인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서 여성의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체 여성사회의 지위향상

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여성 간호인들은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독립 인사

들의 비밀 접촉을 도와주고 일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을 하였다. 1914년 임수명은 업무 현장에서 독립운동가 남편

을 알게 되어 결혼하였다. 이후 그는 북경으로 망명한 부군과 

비밀문서 연락 등의 활동을 도왔으며[A1,A2], 1919년 김태복

은 병 때문에 입원 중이던 김석황의 설득을 받고 의용단에 가

입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A45]. 탁명

숙은 재등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강우규의 신변안전을 

보호하였다[A10]. 1926년 박자혜는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의거 당시, 사전에 위치ㆍ지리를 안내하는 등의 활

동을 하였다[A13]. 박혜경은 평양 부근 일본군의 비행장, 무기

제조 공장의 위치 및 인근 시설에 대한 기밀을 소련군에게 알

린 죄목으로 1939년 구속되었다[A20]. 소련에서 첩보훈련을 

받은 금촌춘자는 부산에서 일본군의 군사물품 수송정황을 수

집하던 중 1940년에 체포되었다[A21]. 1944년 한 간호부는 

학병들의 의거를 위해 일본장교의 병실을 드나들며 군사정보

를 알아내거나 입원한 병사를 통하여 각 부대와의 조직을 연

결시켜 주었다[A26]. 이처럼 여성 간호인은 다양한 인물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병원 내에

서도 독립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을 도왔고, 일제의 주요 정보

를 수집하여 독립지사들의 활동을 도왔다.

이상으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은 독립만세운동과 군자

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중계몽운동, 무장투쟁활동으로 분류

할 수 있다(Table 1). 특히 민중계몽운동은 여성, 노동자, 청

년을 대상으로 사회현실을 알리고 민족의 힘을 기르고자 여성

운동과 종교운동, 농촌계몽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무

엇보다 여성 간호인들의 독립운동은 직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적십자활동과 무장투쟁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참

여한 여성 간호인이 민족의 수난기를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항

전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1919

년 3.1 독립 만세운동은 식민지하 최대의 사건이자 최고의 민

족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한국 여성들은 거족적이면서도 민

중적인 3.1 독립 만세운동에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였

고 이러한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이후 여성의식과 여성운

동의 발전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8]는 측면에서 간

호학계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을 확인하는 것

은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민족의 궐기를 위한 독립운동의 대열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 여성 간호인은 38명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독립운동을 조명한 Yi의 연

구[9]에서는 7명의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근대 의료가 도입된 1885년부터 1945년까지 간

호사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을 기술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19]

에서는 24명의 여성 간호인이 항일구국운동 간호사 열전에서 

집중 조명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숫자적 차이는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지만 참고자료가 폭넓

게 고찰됨에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o 등[18]은 식민지 시대의 전문

직 여성의 사회활동을 의료계, 교육계, 언론계, 예술계로 분류

하고 의료계에 속하는 간호부들이 여성과 아동의 보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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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terns of Women Nurses' Independence Movement

Period Patterns Female nurse

1910s Raise the spirit of war Park Won-Kyung

Armed struggle Lim Soo-Myung

Around 1919 Mass hurrah demonstrations Kim An-Soon, Kim Oh-Sun, Kim On-Soon,
Kim Hyo-Soon, Kim Hwa-Soon, 
Roh Soon-Kyung, Park Duk-Rye, 
Park Duk-Hye, Park Won-Kyong, 
Park Ja-Hye, Lee Do-Sin, Lee Sung-Sook, 
Lee Sung-Wan, Lee A-Soo, Lee Jeong-Sook, 
Chang Yune-Hee, Chung Chong-Myung, 
Chae Kye-Bok, Tak Myung-Sook, 
Han Shin-Gwang

Raise the spirit of war Kim Yeo-Un, Kim En-Do, Kim Tae-Bok, 
Kim Hyo-Soon, Park Duk-Hye, 
Park Bong-Nam, Park Ok-Sin, 
Park Won-Kyung, Yune Jin-Su, Lee Do-Sin,
Lee Sung-Wan, Lee Jeong-Sook, 
Chang Ok-Soon, Chae Kye-Bok, 
Hwang Hye-Su

Red cross activities Kim Tae-Bok, Park Duk-Hye, 
Park Ok-Sin, Yune Jin-Su, Lee Jeong-Sook, 
Chae Kye-Bok, Choi Hyo-Shin

Armed struggle Chung Chong-Myung, Tak Myung-Sook 

1920s- mid 1930s Raise the spirit of war Kim Eung-Sook, Roh Soon-Kyung, 
Park Ja-Hye, Chung Chong-Myung

Red cross activities Kim Oh-Sun, Kim Tae-Bok, 
Park Won-Kyung

Women's movement Kim Tae-Bok, Park Won-Kyung, 
Lee Sung-Wan, Lee Sung-Sook, 
Lee Jeong-Sook, Chung Chong-Myung, 
Tak Myung-Sook, Han Shin-Gwang

Religious activity Kim Tae-Bok, Park Won-Kyung

Enlightenment movement for rural communities Chung Chong-Myung, Ham Gui-Rae

Armed struggle Kim Tae-Bok, Park Ja-Hye

Sino-Japanese 
War-1945

Raise the spirit of war Choi Sun-Hwa

Red cross activities Park Won-Kyung, Seo Kwang-Ok, Lee Ae-Na

Women's movement Han Shin-Gwang

Armed struggle Kimchon Choon-Ja, Park Hye-Kyung, 
Nurse Han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로서

의 간호인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 간호인들의 독

립운동 참여는 식민통치라는 국가의 위기상황에 간호인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간호인의 사회적 위상을 재조명하

게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성 간호인들의 시기별에 따른 참여 활동을 살펴보면, 여

성 간호인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

하여 왔다.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는 1914년부터 시작

되어 3 ․ 1운동을 전후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일제가 패망하

는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Chung의 연구[2]에서 한국 

여성들이 3 ․ 1운동부터 보다 명확한 민족적 자각을 갖고 궐기

하였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독립운동 활동 시기에 있어서 Yi

의 글[9]에서는 1919년부터 1936년으로 보고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참여 시기를 1914년부터 

1945년까지로 폭넓게 고찰하였다. 한편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연구[19]에서는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참여 시기를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한간호협

회에서는 간호활동을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기간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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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간호인의 활동을 출현한 시기로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간호학 연구에

서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서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시각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 간호인은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

였다. 우선 이들의 독립운동은 국내, 국외에서 활발히 전개되

었다. 여성 간호인은 주로 국내에서 서울, 도청 소재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밖에도 

노령, 만주, 중국 관내, 미주 등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

록 각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호인이 한두 명밖

에 없어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

지만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이 국내 ․ 외를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특히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여성 간호인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것으로 활동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일제 

강점기 간호인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 양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 양상

은 대체로 한민족 전체가 거족적으로 궐기하였던 독립만세 운

동에 이어 독립자금 후원과 적십자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 간호인들은 대다수가 국내에서 활동한 점에 미루어 일제

하에서 간접적인 참여가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

명의 간호인들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3 ․ 1운

동 당시 전국에서 검거된 여성 471명 중 간호인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2]과는 다른 결과로 여성 간호인은 독립운동에 소극

적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반증하는 귀중한 근거 자료이다. 

한편으로 일인 병원장이 박자혜를 비롯한 간호인의 보석에 노

력하였다는 가족의 증언[20]으로부터 숙련된 간호인이 부족하

고 상병자가 속출했을 시기에 많은 여성 간호인들이 검거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적십자 활동을 한 간호인

들은 전문직 특성을 살려 언제든지 전쟁의 일선에 나설 준비

가 되어 있었다. 또한 간호인들은 적진에서 의심받지 않고 자

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신분을 이용하여 무장투쟁을 위

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여성 간

호인들은 여성운동, 종교운동, 농촌계몽운동에 참여하여 일제

하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였다. 여

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을 논함에 있어 현재까지 그 유형에 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성 간호인의 독

립운동 활동을 독립만세운동과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

중계몽운동, 무장투쟁활동으로 분류한 의의와 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활동유형별 독립운동에 있어서 간호인으로서의 활

동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상병자 치료뿐만 아니라 독립운

동가를 위장 입원시키거나 일제의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인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활동을 하였다. 여성 간호인들은 주

로 서울과 평양에 위치한 동대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자혜병

원, 조선총독부 부속병원, 기홀병원에 소속되어 독립운동을 주

도하였다. 또한 적십자활동으로 여성들에게 간호기술을 습득

하도록 돕거나 전투준비를 위한 간호인력 양성을 도왔다. 반면

에 여성 간호인이 간호현장이 아닌 곳에서 참여한 활동 내용을 

보면 3 ․ 1만세운동뿐 아니라 군자금 모으는 일, 독립운동가 가

족을 보살피는 일, 여성의 문맹퇴치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간호인으로 주로 산

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거나 독립운동가 가족을 

보살필 수 있었으며,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이 드물

어서 여성 간호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여성들의 교

육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인이라는 직업은 여성 간호인이 독립운동에 참여

하여 활약하는데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국내 ․ 외에서 활동을 한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연구로서 몇 가지 제한점

을 갖는다. 먼저 연구의 자료는 공훈전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3 ․ 1여성동지회에서 발간한 자료, 주요매체인 매

일신보, 동아일보를 바탕으로 여성 간호인이라는 특정 주제로 

제한하여 한정된 사료만으로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의 기준에 

부합되는 독립운동사 내지 독립운동가를 전부 포함하지 못했

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간호인들이 독립운

동에 참여하였던 일제강점기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존하여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던 관

계로 독립운동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없다

는 제한점이 있다. 다행히 일부 독립운동가 가족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방증해주어 소중한 자료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간

호학적 의의는 일제 강점기에 드물게 전문직 교육을 받은 여

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인들은 국

권회복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

위의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제

의 통치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여성 간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역사적인 고증이 미약한 현실에서 여성 

간호인들이 국내 ․ 외적으로, 병원 안과 밖에서 독립운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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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후대 간호사들에게 국가의 주요문제에 대처하고 

선도하는 여성 간호인으로서의 경험과 책임을 제시하였고, 아

울러 한국간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

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 간

호인을 확인하고, 그들의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한국간호의 역

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간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문헌사료와 구술사료를 이용하여 1914년부

터 1945년 사이에 38명의 여성 간호인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 ․ 외적으로 민족의 궐기를 위한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과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민중계몽운동, 무장

투쟁활동 등 주로 여성 간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을 거점

으로 활동하였으며, 간호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독립운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성 간

호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간호인으로서 사회적 위

상을 제고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언을 하면, 일제 강점기 여성 간

호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역사적 문헌의 고찰과 심층적 

자료를 찾아 독립운동의 시기 및 지역, 활동 계기 등을 중심으

로 심화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의 역사적 발전 과

정에서 간호인의 사회적 역할을 밝히고, 사회활동과 간호 전

문직 특성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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